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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이의민주화이야기

집세내는집주인

OO청소년문화의집에서독서모임을하게되어네명의여중생들과마주

앉았다.책읽어온사람?조금이라도읽어온놈들이반이채안된다.그

럼나는놀고올테니그사이먼저책부터읽어라잉.아우성치는놈들을

뒤로하고동네한바퀴산책길에나선다.신도시옆에낑긴전형적인달

동네다.책의단편들중에재개발이야기를오늘수업자료로써야겠다.

30여분후다시자리에모여앉았다.확인하고넘어가야겠다싶어첫마

디를던졌다.“자기집이집주인인사람?”헉,한명이자신있게손을든

다.설마했는데,괜한걸처음부터물어봤나.동석했던문화의집직원

이자기네도집주인이긴한데이동네는분담금이턱없이비싸서어차

피집주인도집팔고나가야한다고서둘러토를달았지만모임첫머리

부터위화감이감도는분위기는어쩔수없었다.애들끼리도친한사이

인거같은데서로뜻밖이라는눈치였다.

‘주인공의집이재개발로헐릴위기에놓인다.오래된집을부수고더러

운동네를깨끗하게하는게재개발이라는이야기를들은주인공은직

접골목길개똥을깨끗이다치운다.‘노력’을가훈으로정했던엄마는

노력해도안되는일이있다는실토를하게되고주인공은가훈을주제

로만든가족신문을꾸겨버린다.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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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임을마칠즈음,자기네가집주인이라는

놈이기어들어가는목소리로묻는다.

“그럼,재개발되면너희는다떠나야돼?”

“재개발되면집세도훨씬뛸텐데,당근이지.”

“집세?집주인이내는게집세아니야?우리

도집세내는데...”

“...그럼너네도집주인이아니잖아.집세는

세입자가내는건데.”

아이들의왁자지껄비난속에계급연대는

순식간에복구되었다.

에잇,대한민국의사회시간엔도대체뭘가

르치는거얏!


